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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머러스 MARY MAURUS 수녀   ND 3793 

 

콘수엘로 로린 라바디 Consuelo Lorene LABADIE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23년 3월 4일  오하이오 톨레도 

서 원:   1943년 8월 10일  오하이오 톨레도 

사 망:   2021년 4월 24일  오하이오 톨레도 

 

 

하느님 만으로 충분하도다.  -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음악과 시의 애호가, 연민에 차고 효율적인 교사, 끝없는 이야기꾼, 사랑받는 친구이자 공동체 

구성원. 바로 99세의 나이로 서원 생활 78년을 살다 간 메리 머러스 라바디 수녀이다. 

콘수엘로는 마크 에밀 라바디와 세실리아 (와게너) 라바디의 다섯 자녀 중 하나로 태어났다. 

모미에 위치한 성 요셉 학교에 다녔고 톨레도 노틀담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1941년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한 뒤 착복하면서 메리 머러스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멘스 대학을 졸업한 이후 수녀의 65년 교직 경력이 시작되었는데, 43년은 정교사로, 22년은 

시간제 혹은 개인 교사 경력이었다. 전 기간 동안 사도직은 톨레도 교구 내에서 이루어졌다.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아이들을 돕는 수녀의 전문성 때문에 톨레도의 메리 이마큘릿 학교 

교실에서 22년간 가르치게 되었다. 이곳에서 중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르쳤다.  

수녀는 많은 재능을 사용하여 배움의 과정을 재미있게 만들었다. 음악 감상과 연주, 시작(詩作), 

서예, 독서, 배움, 배운것을 나누기, 바깥의 자연 속에서 식물과 꽃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을 몹시 

좋아했다. 수녀 자신이 악기, 특히 바이올린과 아코디언 연주를 가르치기도 했다. 

유머감각을 지녔던 수녀는 학생들, 수녀들, 가족들 사이에서 대단한 이야기꾼이었다. 가족의 

맏언니로서 조카들에게 가족 유산을 들려주곤 했다. 가족 이야기를 해줄 그 세대 마지막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수녀는 예술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삶을 끌어안았다. 위대한 작곡가의 재능을 누리는 듯 

보였으며, 어쩌면 콘서트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상상을 했을지도 모른다. 수녀의 삶은 

악보와도 같이 신성한 음 – 온전히 살았던 삶의 전체 악보와, 불편한 육신에 내어 맡기는 절반의 

악보, 거룩함 안에서 꾸준히 매일 성장 하는 1/4만큼의 악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녀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린 곡중 하나는 “예루살렘”이었다.  

간호가 필요해지자 오하이오 실바니아의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운영하는 로사리 케어 

센터에서 생활했다. 수녀는 프란치스코 정신과 하나가 되었으며 2011년부터 그곳 수녀들과 

거주자들과 함께 기쁘게 지냈다.  

수녀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알렐루야!  


